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눈발을 부르는 무악재 바람이 쌀쌀히 불어온다. 그 바람 고지에서 떨고 있는 시커먼 서대문형
무소 앞에서 우리 부자유한 언론의 희생자 두 동지를 송영하게 되었다. 하나는 조선일보 필화
사건의 희생자인 동지 인쇄인이었던 김형원군의 형기사개월을 마친 출감이오, 또 하나는 동아
일보 필화사건의 희생자인 동지주필 송진우군의 육개월의 체형을 받은 입감이다. 우리는 그 
출감을 경하하여야 할는지 그 입감을 섧다하는가 위로하여야 할는지 나의 둔필을 옮기기에 자
못 주저치 않을 수 없다. 그러면 희생자 자신들은 출감을 기쁘다 하는가 입감을 그 또한 알아
보아야 할 일이다. 이제 나오고 들어가는 이들의 기탄없는 감상을 소개하여 보자. 

감옥으로 들어가면서 - 송진우 
노농 노서아로부터 조선민중에게 보내는 전문을 동아일보에 역재한 것이 내가 금회 입감하게 
된 필화사건인 것은 세상이 주지하는 일이라 이제 새삼스러히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. 
해전문의 원의가 목하나 또는 미래를 운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별로 
구애될 것이 아닐 줄 믿고 다만 신실히 보도할 뿐이었는데 그것이 소위 보안법 위반이라는 죄
가 되어 사법처분을 받게 된 것은 아무리 생각하여 보아도 수긍키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 편
에서도 어디까지나 법에 의하여 다투어 보았으나 결국 상고심에서까지 패소를 당하였으니 이
제는 항거무로라, 형을 수치 아니치 못하게 되었습니다. 나는 일찍이 이십사개월의 감옥 경험
이 있으니까 이제 새삼스러히 옥고를 놀랄 것은 없습니다. 그리고 감옥을 형무소라 개칭한 이
후 내부에도 많은 개선을 하였다니까 증왕보다도 오히려 지내기는 낫겠지요. 수인생활의 제일 
어려운 동기에 입감케 된 것은 육체를 위하여 좀 불행한 일이나 그역 할 수 없는 일입니다. 
이제는 더 싸워볼 여지 없이 그만 수인생활에 들어가려고 각오를 하고나니 마음이 가라앉습니
다.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에게는 다행한 점도 있습니다. 한동안 험악한 세파에 부대끼
고 난 심신을 그윽히 위로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산만한 정신을 수습하여 수양함에는 인간
사회와 별교섭이 없는 옥사라도 좋습니다. 그리고 어느 나라 어느 사회가 안 그러리까마는 우
리 사회에는 너무도 분규와 반목이 많습니다. 동족끼리는 물론 심하면 동지간에도 서로 중상
과 비난을 일삼는 예가 또한 적지않은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. 이런 점에서 그 높디높
은 붉은 장벽너머의 벌려있을 차생지옥의 광경을 생각하면 몸서리가 나지마는 한편으로 생각
하면 골머리 아픈 우리 사회로부터 그윽한 피난처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도 없지 않습니다. 만
일 내가 우리 사회의 어떤 일부에서 무슨 비난을 받고 있었다면 이번 입감은 그 비난을 완화 
혹은 소멸케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. 그래서 나는 심신수양기 또는 어떤 의미로의 은거기인 반
년이라는 수형기를 가장 의미깊게 보내고 나오려 합니다. 


